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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에세이

오르막과 내리막

장 은 재

동덕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산에 오르다 보면 너무 힘들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러나 그 힘든 것을 

참고 묵묵히 오르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도달한다. 정상에 

서면 때론 고달프고 힘든 순간도 있지만 어려움을 견디고 

극복하면 꿈은 이루어진다고 스스로 만족하며 자기 자신

에 대해 대견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장 높은 정상까지 올라갈 수는 있지만 거기 

오래 머물 수는 없다는 조지 버나드 쇼의 말을 되새기며 

정상에 오래 머물지 않고, 곧바로 내려온다.

내려가는 내리막길 또한 만만한 것은 아니지만 오르막

에 비해 한결 편하다. 그러면서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는 속담을 되새기며, 인생은 공평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상사를 돌아보면 오름의 추세는 대체로 완만

한데 내림은 너무나 가파르다. 주식시장을 보면, 주가도 

오를 때는 야금야금 오르지만, 떨어질 때는 순식간에 폭락

한다.

그리고 공기 중의 수증기 역시 마찬가지로 따뜻한 상승

기류를 타고 서서히 올라 구름이 되지만, 하늘위에 그리 

오래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비나 눈의 형태로 땅으

로 곤두박질친다.

다이어트 할 때 우리의 몸무게의 변화 역시 마찬가지다.

무지무지한 노력을 기울이지만 살이 빠질 때는 야금야

금 조금씩 빠진다.

그러나 조금 방심해서 다시 살이 찔 때는 걷잡을 수 없

는 속도로 몸무게가 늘게 된다.

공중으로 던진 공이 그리는 포물선이 좌우대칭인 것처

럼, 같은 모양으로 찌고 빠지면 좋으련만......


